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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드 대학에서 종교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조사를 한 결과를 이번 달 즉 2018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5,000 명의 8-14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 했고  같은 연구를 23-30 세의 청년들에 대하서도 실행했습니다. 부모가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 즉 청소년 기에 보모와 함께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기도와 명상을 매일 하는 성장기를 기진 자녀는 23세가 넘는 청년기에 달했을 때 그렇지 않은 동 연배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18%나 높았습니다.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29%나 더 높았고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은 33%나 낮았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매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혼전 성관계를 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게 자란 동 연배에 비하여 39%나  낮았으며 성병에 걸리는 비율은 40%나 낮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우울 증에 걸리는 비율도 매우 낮았고 무모한 모험에 빠지는 비율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 전에도 수차 실행되었는데 연구 결과는 대동 소이하다고 나왔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 볼 때 제가 만 6살되었을 때 서거하신 제 어머님께서 어린 저를 데리고 절에 가셔서 불공을 드리든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기독교에 입교를 했습니다만 어머님이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불상 앞에서 백배를 드리든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머님께서 부처님께 드리던 정성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가진 후에 3남 1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밤마다 순번을 따라 여섯 식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매우 드물었습나다, 지금은 5 명의 증손자녀를 포함해서 대가족이 되었지만 제 가족은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저를 찾아 오거나 제가 그들의 가정에 찾아갈 때 가족의 전통에 따라 기도 절차를 빼먹으면 이 할아버지에게 불효행위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국부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말을 세워 놓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그림은 볼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저는 맥아더 장군이 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문을 가끔 읽습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 공신들이 국기에 대한 선서에나 미국의 지폐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언어를 포함시킨 신앙과 지혜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상과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가에 저는 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수 많은 회교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을 회교도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중국에 가서 교회에 들렸더니 그들은 “天父” 라고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던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지존자를 경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일상 생활은 자녀 양육에 큰 은혜를 받는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